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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번호 06-20030506




       2003년 5월 6일
카투사친선주간에 선임병들 표창
글: 베셑 병장 (Sgt. Russell C. Bassett)

서울 (미 8군 사령부) - 카투사와 미군간  친선주간  첫날인 오늘,  미8군 사령부는 리더십표창으로 소속 카투사들을 고무시켰다.


한국동란중 첫번째 장성이었으며 대한민국 대장 1호이신 백선엽 대장이 장군의 이름으로 제정된 첫번째 백선엽 장군 리더십상을 카투사와 미군의 친선을 위한 일주일간의 행사를 여는 개막식에서 8명의 카투사 상병 및 병장들에게 수여했다.


백장군은 약 1,000명의 군인과 가족에게 행한 연설에서 한국동란에 참전한  카투사 43000명중 8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카투사와  미군간의 관계는 돈독한 한미관계의 표상이라고 했다. 


“카투사는 창설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본인은 카투사/미군 친선주간 행사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 대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우리의 임무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는 또한 양국의 화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미 8군 사령관 캠벨 중장(Lt. Gen. Charles Campbell)도 미8군의 임무수행에 기여한 카투사들의 노고에 대해,  “카투사 제도는 미8군에 총명하고 능력있고 사기충천한 한국군 병사들을 충원함으로서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전력을 한층 증강시키고 있다.”고 칭찬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미 연합군은 여러분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백대장과 캠벨 중장은 카투사 수상자들이 뛰어난 업무능력과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8명의 수상자들은 1/43방공포대대 박 창 병장, 498지원대대  4병참 중대 박태현 병장,  498지원대대  305 병참중대 조정호 상병, 17 병기중대  임 근 상병, 194정비대대 348 병참중대 이국형 상병, 6항공여단 본부중대 최병준 상병, 19전지사의 본부중대 임수봉 상병, 501 지원단 한유돈 병장이다.


이날 개막식은 카투사/미군 친선주간 의 시작을 알렸고 축하 행사는 전시회, 스포츠, 식사와 부대 공개 등이다. 이 주간은 미군이 미8군에 증원된 한국군(카투사)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기획되었다.


 “카투사 병사들은 한반도 안정의 핵심입니다.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우리와 함께 복무하는 그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라고  캠벨 중장이 말했다
-끝-

